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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 지역소득

❍ 지역소득은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지역의 

소득자료로, 시·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임

  - 지역소득은 국민계정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추계 

❍ 지역소득 자료는 생산, 지출 및 분배 측면에서 작성

  - 생산계정: 산업별 부가가치 규모 및 성장률 변화 등

  - 지출계정: 소비, 투자 등 항목별 지출 규모 및 증감률 변화 등

  - 분배계정: 제도부문*별 본원소득 처분가능소득 등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개인

❏ 작성개요

❍ 이 자료는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로 발생한 소득이 

각 제도부문의 소득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나타낸 분배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임

❍ 5개 권역(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으로 구분하여 분석

※ 강원권,제주권(‘22년 기준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약 2.4%, 1.0%)은 분석에서 제외

❍ 제도부문별 분석의 경우 ’개인’부문 국한하여 분석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1인당 지표는 추계인구로 나누어 작성한 자료임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장래인구추계(시도편) 참조

❍ 1인당 지표(‘20-’21년) 수치의 경우 추계인구 기준 시점 차이로 국가통계

포털과 보도자료 간의 차이 발생

※ 추계인구 기준: 국가통계포털(2022. 5월 기준), 보도자료(2024. 8월 기준)

❍ ‘22년 지역소득은 잠정추계(p) 결과이며 확정추계 시(’24년 9월 예정) 변경될 수 있음

❍ 기초자료와 추계방법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로 시도별 지역소득의 합계와 

국민소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일 러 두 기

❍ 통계수치 중 비율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통계표 중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 ｢0｣표시는 공표단위 미만을 나타냄

❏ 지역소득(분배)지표 포괄범위 비교

지역총소득

=(지역)총본원소득
 지역내총생산 +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지역)총본원소득

(=지역총소득)

순본원소득

+
고정

자본소모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재산소득

(지역)

총처분가능소득 +

순수취경상이전

총본원소득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기타경상이전

(지역)

총처분가능소득
순본원소득 + 순수취경상이전 +

고정

자본소모

순처분가능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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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지역소득(잠정) 분배 추이(요약)

Ⅰ. 권역 및 부울경 분배지표 

□ 총본원소득

❍ ‘22년 동남권 총본원소득은 291.3조로 전국의 13.3% 차지
- 경남(5.3%), 부산(4.8%), 울산(3.1%) 순

❍ 동남권의 전국 비중은 ‘00년(16.3%) 이후 지속적인 감소, ‘22년(13.3%)에 가장 낮음

□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 ’22년 기준 동남권 총본원소득 소득구조는 피용자보수(49.0%), 고정자본소모(24.3%),  

영업잉여(13.6%), 순생산 및 수입세(11.7%), 재산소득(1.3%) 순으로 구성

❍ 동남권의 ’영업잉여’ 비중은 13.6%로, 전국 평균 19.8%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부산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55.7%로, 전국 평균 47.0%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울산의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각각 39.4%와 9.1%로 전국 평균 47.0%와

- 19.8%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 ‘22년 동남권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순유출액은 지역내총생산의 6.2%에 

해당하는 19.3조

-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은 부산(2.3조), 경남(-3.2조), 울산(-18.4조) 순

- 지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부산(2.2%), 경남(-2.6%), 울산(21.3%) 순

□ 총처분가능소득

❍ ‘22년 동남권 총처분가능소득은 312.8조로 전국의 14.2% 차지

- 경남(6.2%), 부산(5.3%), 울산(2.7%) 순

❍ 동남권의 전국 비중은 ‘00년(16.3%) 이후 지속적인 감소, ‘21년(14.0%)에 가장 낮음

Ⅱ. 제도부문-개인

□ 제도부문별 총본원소득 구성

❍ ’22년 기준 동남권의 총본원소득 구성은 개인(61.4%), 비금융법인(21.5%), 

일반정부(16.1%), 금융법인(1.0%) 순

- 부산의 ’개인’ 비중은 70.5%로, 전국 평균 59.7%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울산의 ’비금융법인’ 비중은 32.2%로, 전국 평균 23.3%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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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 ’22년 기준 동남권 (개인)총본원소득 소득구조는 피용자보수(79.8%), 재산소득(7.7%),

    영업잉여(7.4%), 고정자본소모(5.1%) 순으로 구성 ※ 순생산 및 수입세 수치 없음

□ (개인) 총본원소득

❍ ‘22년 동남권 개인소득은 179.0조로 전국의 13.6% 차지

- 부산(5.7%), 경남(5.5%), 울산(2.4%) 순

❍ 동남권의 전국 비중은 ‘00년(16.1%) 이후 지속적인 감소, ‘22년(13.6%)에 가장 낮음

□ (개인) 총처분가능소득(=개인소득)

❍ ‘22년 동남권 개인소득은 175.5조로 전국의 14.5% 차지

- 부산(6.2%), 경남(6.0%), 울산(2.4%) 순

❍ 동남권의 전국 비중은 ‘00년(16.3%) 이후 지속적인 감소, ‘22년(14.5%)에 가장 낮음

□ (개인) 총본원소득 대비 총처분가능소득

❍ ‘22년 동남권 총처분가능소득(175.5조)은 총본원소득(179.0조) 대비 98.0 수준, 

전국 평균(92.0)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 경남(99.6), 부산(99.2), 울산(91.7) 순

Ⅲ. 1인당 주요지표

□ 1인당 지역내총생산

❍ ’22년 동남권(4,032.0만원)은 전국 평균(4191.2만원) 대비 96.2 수준

- 울산(7746.2만원), 경남(3652.6만원), 부산(3157.5만원) 순

□ 1인당 지역총소득

❍ ’22년 동남권(3,781.3만원)은 전국 평균(4252.7만원) 대비 88.9 수준

- 울산(6093.3만원), 경남(3556.5만원), 부산(3225.6만원) 순 

□ 1인당 개인소득

❍ ’22년 동남권(2,278.0만원)은 전국 평균(2336.8만원) 대비 97.5 수준

- 울산(2604.9만원), 부산(2255.1만원), 경남(2190.2만원) 순 

□ 1인당 주요지표 상대수준(‘22년)

   

(단위: 1인당 지표 전국 평균=100)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동남권 96.2 88.9 97.5

부산 75.3 75.8 96.5

울산 184.8 143.3 111.5

경남 87.1 83.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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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역 및 부울경 분배지표

1. 총본원소득(=지역총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동남권은 ’00년 16.3%에서 지속적 감소, ‘22년 13.3%로 ’00년 대비 3.0%p 감소

□ [전국 대비 비중(’22)]
❍ 동남권의 총본원소득은 291.3조로 전국의 13.3% 차지, 수도권(5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충청권(10.9%) 대비 2.4%p 우위

- 동남권 내 경남(5.3%), 부산(4.8%), 울산(3.1%) 순

□ [전국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은 ‘00년(16.3%) 이후 지속적 감소, ’22년(13.3%) 가장 낮은 비중 기록

❍ 수도권(5.0%p)과 충청권(1.7%p)이 증가하고 호남권(-1.7%p), 동남권(-3.0%p) 

등이 감소, 동남권의 감소폭이 가장 큼

- 동남권 내 경남(-0.6%p), 울산(-1.0%p), 부산(-1.4%p) 모두 감소

[그림1-1] 총본원소득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

[표1-1] 총본원소득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조원, %, %p)

비중변화
(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 651.5 100.0 1329.4 100.0 1961.6 100.0 2107.2 100.0 2197.5 100.0

 동남권 -3.0 106.1 16.3 199.9 15.0 266.3 13.6 279.9 13.3 291.3 13.3

부산 -1.4 40.8 6.3 68.6 5.2 99.5 5.1 104.5 5.0 106.5 4.8

울산 -1.0 26.5 4.1 53.3 4.0 61.4 3.1 64.7 3.1 67.8 3.1

경남 -0.6 38.8 6.0 78.0 5.9 105.4 5.4 110.7 5.3 116.9 5.3

 수도권  5.0 336.8 51.7 737.5 55.5 1090.1 55.6 1187.5 56.4 1246.5 56.7

 충청권  1.7 59.8 9.2 125.4 9.4 210.4 10.7 226.4 10.7 239.7 10.9

 호남권 -1.7 62.1 9.5 110.3 8.3 169.4 8.6 173.1 8.2 172.4 7.8

 대경권 -2.0 64.5 9.9 116.8 8.8 161.5 8.2 171.1 8.1 174.3 7.9

1) 총본원소득: 각 경제주체가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피용자보수,
순생산 및 수입세,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재산소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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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2022년

 ‘22년 동남권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중 ’피용자보수‘(49.0%) 비중이 가장 높음

□ [총본원소득 구성(’22)]
❍ 동남권 내 총본원소득 구성 비중은 피용자보수(49.0%), 고정자본소모(24.3%), 영업

잉여(13.6%), 순생산 및 수입세(11.7%), 재산소득(1.3%) 순

❍ 동남권의 ’영업잉여’ 비중은 13.6%로, 전국 평균 19.8%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부산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55.7%로, 전국 평균 47.0%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울산의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각각 39.4%와 9.1%로 전국 평균 47.0%와

- 19.8%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1-2]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2022년
(단위: %)

[표1-2]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2022년
(단위: 조원, %)

합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재산소득 고정자본소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2197.5 100.0 1032.6 47.0 435.1 19.8 219.7 10.0 32.9 1.5 477.1 21.7

동남권 291.3 100.0 142.8 49.0 39.7 13.6 34.2 11.7 3.9 1.3 70.8 24.3

부산 106.5 100.0 59.3 55.7 15.6 14.7 10.1 9.4 1.8 1.7 19.7 18.5

울산 67.8 100.0 26.7 39.4 6.2 9.1 12.5 18.4 -0.2 -0.2 22.6 33.3

경남 116.9 100.0 56.7 48.5 17.9 15.3 11.7 10.0 2.2 1.9 28.4 24.3

수도권 1246.5 100.0 579.9 46.5 309.1 24.8 117.2 9.4 8.7 0.7 231.7 18.6

충청권 239.7 100.0 107.0 44.6 34.2 14.3 25.4 10.6 4.5 1.9 68.7 28.7

호남권 172.4 100.0 84.3 48.9 13.3 7.7 20.3 11.8 9.5 5.5 45.0 26.1

대경권 174.3 100.0 83.3 47.8 29.3 16.8 15.0 8.6 3.0 1.7 43.7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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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내총생산 전국 대비 비중 추이

 동남권은 ‘00년 17.0%에서 ’21년 13.9%까지 감소 추세, ‘22년 14.3%로 반등

□ [전국 대비 비중(’22)]
❍ 동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310.6조로 전국의 14.3% 차지, 수도권(5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충청권(12.6%) 대비 1.7%p 우위

- 동남권 내 경남(5.5%), 부산(4.8%), 울산(4.0%) 순

□ [전국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은 ‘00년(17.0%)에서 ‘21년(13.9%)까지 감소 추세이나 ’22년(14.3%) 반등

❍ 수도권(4.1%p)과 충청권(2.1%p)이 증가하고 호남권(-1.1%p), 동남권(-2.7%p) 

등이 감소, 동남권의 감소폭이 가장 큼

- 동남권 내 울산(-0.7%p), 부산(-0.8%p), 경남(-1.2%p) 모두 감소

[그림1-3] 지역내총생산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

[표1-3] 지역내총생산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조원, %, %p)

비중변화
(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 655.9 100.0 1327.4 100.0 1944.6 100.0 2083.8 100.0 2165.7 100.0

 동남권 -2.7 111.5 17.0 218.1 16.4 271.5 14.0 288.7 13.9 310.6 14.3

부산 -0.8 36.5 5.6 66.8 5.0 91.3 4.7 97.8 4.7 104.3 4.8

울산 -0.7 30.6 4.7 61.1 4.6 69.4 3.6 78.0 3.7 86.3 4.0

경남 -1.2 44.4 6.8 90.2 6.8 110.8 5.7 112.9 5.4 120.1 5.5

 수도권  4.1 317.4 48.4 655.1 49.3 1025.5 52.7 1099.9 52.8 1137.1 52.5

 충청권  2.1 68.6 10.5 155.7 11.7 242.2 12.5 261.4 12.5 272.0 12.6

 호남권 -1.1 65.9 10.0 127.4 9.6 173.7 8.9 188.1 9.0 194.0 9.0

 대경권 -2.3 69.0 10.5 128.3 9.7 163.5 8.4 174.3 8.4 178.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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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추이[권역별]

 ‘22년 동남권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1) 순유출액은 지역내총생산의 6.2%에 해당하는 19.3조

□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22)]
❍ 동남권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은 19.3조 순유출 되었으며, 순유출액 규모는 

대경권(2.4조) 다음으로 높음

- 동남권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6.2%로 지역내총생산의 6.2%가 순유출

□ [지역내총생산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은 ’20년(유출률 1.9%)에 가장 낮은 유출률 기록 후 증가 추세

❍ 수도권이 유일하게 전 기간(’00-’22년) 순유입을 기록하고 동남권 포함 나머지 

   3개 권역은 전 기간 순유출

[그림1-4] (권역별)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비중 추이, 2000-2022년 [그림1-5] (동남권)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추이 2000-2022년

(단위: %) (단위: 조원)

[표1-4] (권역별)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추이, 2000-2022년
(단위: 조원, %)

2000(A) 2010 2020 2021 2022p

비중2) 비중2) 비중2) 비중2) 비중2)

 전국 -4.4 -0.7 2.0 0.1 16.9 0.9 23.4 1.1 31.8 1.5

 동남권 -5.4 -4.8 -18.2 -8.3 -5.2 -1.9 -8.8 -3.0 -19.3 -6.2

 수도권 19.4 6.1 82.4 12.6 64.6 6.3 87.6 8.0 109.4 9.6

 충청권 -8.8 -12.9 -30.2 -19.4 -31.8 -13.1 -35.0 -13.4 -32.3 -11.9

 호남권 -3.7 -5.7 -17.1 -13.4 -4.3 -2.5 -15.0 -8.0 -21.6 -11.1

 대경권 -4.4 -6.4 -11.5 -9.0 -2.0 -1.2 -3.2 -1.8 -4.2 -2.4

1)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로 받은 소득(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등)이 본원소득이며, 본원소득의 지역간
귀속은 생산의 귀속과 다름. 생산소득을 토대로 조정해야 할 본원소득이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이며 대표적인 예로
시·도의 경계를 넘는 통근자의 피용자보수, 수도권에 본사를 둔 지방공장의 영업잉여는 각각 통근자의 거주 시·도 기업의
본사가 속한 시·도에 귀속됨. 지역 총본원소득은 「지역내총생산 +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이며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이
음의 값이면 지역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이 더 많음을, 양의 값이면 지역내로 유입된 본원소득이 더 많음을 의미

2)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지역내총생산)*100의 값으로, 양의 값일 경우 순유입을 의미하고 음의 값일 경우 순유출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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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추이[부울경]

 ‘22년 지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부산(유입률 2.2%), 경남(유출률 2.6%), 울산(유출률 21.3%) 순

□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22)]
❍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은 부산이 2.3조로 순유입, 경남과 울산이 각각 –3.2조와

-18.4조로 순유출

- 지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부산(2.2%), 경남(-2.6%), 울산(-21.3%) 순

□ [지역내총생산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부산은 전 기간(’00-’22년) 순유입, 경남과 울산은 전 기간 순유출

- 부산은 ’20년(9.0%) 이후 순유입률 감소 추세

- 울산은 ’20년(-11.5%) 이후 순유출률 증가 추세

- 경남은 ‘10년(-13.5%) 이후 순유출률 감소 추세

[그림1-6] (부울경)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외순수취 비중 추이, 2000-2022년 [그림1-7] (부울경)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추이, 2000-2022년
(단위: %) (단위: 조원)

[표1-5] (부울경)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추이, 2000-2022년
(단위: 조원, %)

2000(A) 2010 2020 2021 2022p

비중1) 비중1) 비중1) 비중1) 비중1)

 동남권 -5.4 -4.8 -18.2 -8.3 -5.2 -1.9 -8.8 -3.0 -19.3 -6.2

부산 4.3 11.7 1.7 2.6 8.2 9.0 6.7 6.9 2.3 2.2

울산 -4.1 -13.3 -7.8 -12.8 -8.0 -11.5 -13.2 -17.0 -18.4 -21.3

경남 -5.6 -12.6 -12.2 -13.5 -5.5 -4.9 -2.3 -2.0 -3.2 -2.6

1)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지역내총생산)*100의 값으로, 양의 값일 경우 순유입을 의미하고 음의 값일 경우 순유출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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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처분가능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동남권은 ’00년 16.2%에서 지속적 감소, ‘22년 14.2%로 ’00년 대비 1.9%p 감소 

□ [전국 대비 비중(’22)]
❍ 동남권의 총처분가능소득은 312.8조로 전국의 14.2% 차지, 수도권(4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충청권(12.6%) 대비 1.6%p 우위

- 동남권 내 경남(6.2%), 부산(5.3%), 울산(2.7%) 순

□ [전국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은 ‘00년(16.2%)에서 가장 낮은 ’21년(14.0%)까지 감소 추세, ‘22년 

(14.2%) 반등

❍ 충청권(2.7%p)과 수도권(0.3%p)이 증가하고 호남권(-0.5%p), 동남권(-1.9%p) 

등이 감소, 동남권의 감소폭이 가장 큼

- 동남권 내 경남(-0.2%p), 울산(-0.4%p), 부산(-1.2%p) 모두 감소

[그림1-8] 총처분가능소득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

[표1-6] 총처분가능소득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조원, %, %p)

비중변화
(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 651.4 100.0 1324.2 100.0 1958.4 100.0 2102.7 100.0 2195.4 100.0

 동남권 -1.9 105.3 16.2 196.3 14.8 275.9 14.1 293.8 14.0 312.8 14.2

부산 -1.2 42.3 6.5 73.0 5.5 105.9 5.4 112.1 5.3 115.5 5.3

울산 -0.4 20.7 3.2 39.9 3.0 50.9 2.6 54.8 2.6 60.3 2.7

경남 -0.2 42.2 6.5 83.4 6.3 119.0 6.1 126.9 6.0 136.9 6.2  

 수도권  0.3 317.1 48.7 683.4 51.6 974.4 49.8 1048.9 49.9 1075.2 49.0

 충청권  2.7 64.6 9.9 135.3 10.2 233.2 11.9 254.8 12.1 276.2 12.6

 호남권 -0.5 68.6 10.5 127.4 9.6 201.6 10.3 212.1 10.1 219.1 10.0

 대경권 -1.0 68.5 10.5 128.9 9.7 185.9 9.5 197.2 9.4 208.9 9.5

1) 총처분가능소득: 각 제도단위가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본원소득잔액에서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수혜금 등 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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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도부문-개인

 1. 제도부문별 총본원소득 구성, 2022년

 ‘22년 기준 동남권 총본원소득 중 ’개인‘부문이 61.4%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총본원소득 구성(’22)]
❍ 동남권 내 총본원소득 구성 비중은 개인(61.4%), 비금융법인(21.5%), 일반정부

(16.1%), 금융법인(1.0%) 순

- 부산의 ’개인’ 비중은 70.5%로, 전국 평균 59.7%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비금융법인’ 비중은 15.7%로, 전국 평균 23.3%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울산의 ’개인’ 비중은 46.6%로, 전국 평균 59.7%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비금융법인’ 비중은 32.2%로, 전국 평균 23.3%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2-1] 제도부문별 총본원소득 구성, 2022년
(단위: %)

[표2-1] 제도부문별 총본원소득 구성, 2022년
(단위: 조원, %)

합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개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2197.5 100.0 512.7 23.3 62.2 2.8 309.7 14.1 1312.9 59.7

 동남권 291.3 100.0 62.5 21.5 2.9 1.0 46.9 16.1 179.0 61.4

부산 106.5 100.0 16.7 15.7 0.9 0.9 13.9 13.0 75.1 70.5

울산 67.8 100.0 21.8 32.2 0.4 0.6 14.0 20.7 31.6 46.6

경남 116.9 100.0 24.0 20.6 1.6 1.3 19.0 16.3 72.3 61.8

 수도권 1246.5 100.0 317.9 25.5 49.8 4.0 146.5 11.8 732.2 58.7

 충청권 239.7 100.0 61.2 25.5 2.6 1.1 41.2 17.2 134.7 56.2

 호남권 172.4 100.0 24.7 14.4 4.2 2.4 33.0 19.1 110.4 64.1

 대경권 174.3 100.0 36.8 21.1 2.2 1.2 25.6 14.7 109.7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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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총본원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동남권은 ’00년 16.1%에서 지속적 감소, ‘22년 13.6%로 ’00년 대비 2.5%p 감소 

□ [전국 대비 비중(’22)]
❍ 동남권의 ’개인’총본원소득은 179.0조로 전국의 13.6% 차지, 수도권(5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충청권(10.3%) 대비 3.3%p 우위

- 동남권 내 부산(5.7%), 경남(5.5%), 울산(2.4%) 순

□ [전국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 전국 대비 비중은 ‘00년(16.1%)에서 ’22년(13.6%)까지 감소 추세

❍ 수도권(4.4%p)과 충청권(1.3%p)이 증가하고 호남권(-1.2%p), 동남권(-2.5%p) 

등이 감소, 동남권 감소폭이 가장 큼

- 동남권 내에서는 울산(-0.3%p), 경남(-0.5%p), 부산(-1.8%p) 모두 감소

[그림2-2] (개인) 총본원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

[표2-2] (개인) 총본원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조원, %, %p)

비중변화
(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 436.1 100.0 786.2 100.0 1208.8 100.0 1272.1 100.0 1312.9 100.0

 동남권 -2.5 70.4 16.1 119.0 15.1 169.5 14.0 174.9 13.7 179.0 13.6

부산 -1.8 32.7 7.5 49.6 6.3 71.0 5.9 73.3 5.8 75.1 5.7

울산 -0.3 11.7 2.7 21.9 2.8 29.9 2.5 30.8 2.4 31.6 2.4

경남 -0.5 26.0 6.0 47.5 6.0 68.6 5.7 70.9 5.6 72.3 5.5

 수도권  4.4 224.2 51.4 429.6 54.6 665.7 55.1 706.9 55.6 732.2 55.8

 충청권  1.3 39.2 9.0 73.1 9.3 123.0 10.2 129.9 10.2 134.7 10.3

 호남권 -1.2 41.7 9.6 67.1 8.5 103.8 8.6 107.5 8.4 110.4 8.4

 대경권 -2.0 45.0 10.3 70.8 9.0 103.4 8.6 107.5 8.5 109.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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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2022년

 ‘22년 동남권 ‘개인‘부문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중 ’피용자보수‘(79.8%) 비중이 가장 높음

□ [총본원소득 구성(’22)]
❍ 동남권 내 총본원소득 구성 비중은 피용자보수(79.8%), 재산소득(7.7%), 영업잉여

(7.4%), 고정자본소모(5.1%) 순

- 울산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84.5%로 전국 평균(78.7%)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은 각각 5.5%와 5.8%로 전국 평균 7.5%와 8.5%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2-3] (개인)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2022년
(단위: %)

[표2-3] (개인) 총본원소득 소득구조, 2022년
(단위: 조원, %)

합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고정자본소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1312.9 100.0 1032.6 78.7 98.3 7.5 111.0 8.5 70.9 5.4

 동남권 179.0 100.0 142.8 79.8 13.2 7.4 13.8 7.7 9.2 5.1

부산 75.1 100.0 59.3 79.0 5.1 6.8 6.5 8.7 4.1 5.5

울산 31.6 100.0 26.7 84.5 1.8 5.5 1.8 5.8 1.3 4.1

경남 72.3 100.0 56.7 78.4 6.4 8.8 5.4 7.5 3.8 5.2

 수도권 732.2 100.0 579.9 79.2 48.0 6.6 64.7 8.8 39.5 5.4

 충청권 134.7 100.0 107.0 79.4 11.1 8.2 9.7 7.2 7.0 5.2

 호남권 110.4 100.0 84.3 76.4 10.9 9.9 9.1 8.3 6.0 5.4

 대경권 109.7 100.0 83.3 76.0 10.4 9.5 9.6 8.8 6.3 5.8

※ 개인부문 순생산 및 수입세 수치 없음



- 12 -

3-1. (개인) 소득구조[피용자보수] 전국 대비 비중 추이

 동남권은 ’00년 16.4%에서 지속적 감소, ‘22년 13.8%로 ’00년 대비 2.6%p 감소 

□ [전국 대비 비중(’22)]
❍ 동남권의 ’개인’피용자보수는 142.8조로 전국의 13.8% 차지, 수도권(5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충청권(10.4%) 대비 3.4%p 우위

- 동남권 내 부산(5.7%), 경남(5.5%), 울산(2.6%) 순

□ [전국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 전국 대비 비중은 ‘00년(16.4%)에서 ’22년(13.8%)까지 감소 추세

❍ 수도권(3.0%p)과 충청권(1.7%p)이 증가하고 호남권(-0.8%p), 동남권(-2.6%p) 

등이 감소, 동남권의 감소폭이 가장 큼

- 동남권 내에서는 경남(-0.3%p), 울산(-0.6%p), 부산(-1.7%p) 모두 감소

[그림2-4] (개인) 피용자보수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

[표2-4] (개인) 피용자보수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조원, %, %p)

비중변화
(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 273.6 100.0 564.9 100.0 936.3 100.0 985.5 100.0 1032.6 100.0

 동남권 -2.6 44.8 16.4 87.3 15.5 133.7 14.3 138.3 14.0 142.8 13.8

부산 -1.7 20.5 7.5 35.2 6.2 55.3 5.9 57.2 5.8 59.3 5.7

울산 -0.6 8.6 3.2 18.0 3.2 25.3 2.7 26.0 2.6 26.7 2.6

경남 -0.3 15.8 5.8 34.1 6.0 53.1 5.7 55.0 5.6 56.7 5.5

 수도권  3.0 145.5 53.2 312.1 55.2 519.7 55.5 550.3 55.8 579.9 56.2

 충청권  1.7 23.6 8.6 52.6 9.3 96.1 10.3 101.8 10.3 107.0 10.4

 호남권 -0.8 24.5 8.9 46.6 8.2 77.7 8.3 80.9 8.2 84.3 8.2

 대경권 -1.4 26.0 9.5 48.3 8.6 76.9 8.2 80.3 8.2 83.3 8.1

1) 피용자보수: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분담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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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 소득구조[영업잉여] 전국 대비 비중 추이

 동남권은 ‘00년(15.2%)에서 ’20년(13.2%)까지 감소 추세, ‘22년(13.5%) 반등

□ [전국 대비 비중(’22)]
❍ 동남권의 ’개인’부문 영업잉여는 13.2조로 전국의 13.5% 차지, 수도권(4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충청권(11.3%) 대비 2.2%p 우위

- 동남권 내 경남(6.5%), 부산(5.2%), 울산(1.8%) 순

□ [전국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 전국 대비 비중은 ‘00년(15.2%)에서 ‘21년(13.3%)까지 감소 추세, 

’22년(13.5%) 반등

❍ 충청권(2.5%p)과 호남권(1.7%p)이 증가하고 대경권(-0.2%p), 동남권(-1.9%p), 

수도권(-3.2%p)이 감소

- 동남권 내에서는 경남(0.4%p), 울산(0.1%p)은 증가, 부산(-2.4%p)은 감소

[그림2-5] (개인) 영업잉여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

[표2-5] (개인) 영업잉여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조원, %, %p)

비중변화
(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 100.1 100.0 108.9 100.0 95.9 100.0 96.4 100.0 98.3 100.0

 동남권 -1.9 15.2 15.2 14.8 13.6 12.7 13.2 12.8 13.3 13.2 13.5

부산 -2.4 7.4 7.4 6.7 6.2 4.9 5.1 4.8 5.0 5.1 5.2

울산  0.1 1.6 1.6 1.7 1.6 1.6 1.6 1.6 1.7 1.8 1.8

경남  0.4 6.2 6.2 6.3 5.8 6.2 6.5 6.4 6.6 6.4 6.5

 수도권 -3.2 51.1 51.0 60.1 55.2 46.5 48.5 46.1 47.9 48.0 48.9

 충청권  2.5 9.0 9.0 9.7 8.9 10.8 11.3 11.1 11.5 11.1 11.3

 호남권  1.7 10.0 10.0 9.7 8.9 11.0 11.5 11.2 11.6 10.9 11.1

 대경권 -0.2 11.1 11.1 10.7 9.8 10.4 10.9 10.6 11.0 10.4 10.6

1) 영업잉여: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것으로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
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득의 형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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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인) 소득구조[재산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동남권은 ’00년 17.7%에서 지속적 감소, ‘22년 12.4%로 ’00년 대비 5.3%p 감소 

□ [전국 대비 비중(’22)]
❍ 동남권의 ’개인’부문 재산소득은 13.8조로 전국의 12.4% 차지, 수도권(58.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충청권(8.7%) 대비 3.7%p 우위

- 동남권 내 부산(5.9%)이 가장 높고 경남(4.9%), 울산(1.7%) 순

□ [전국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 전국 대비 비중은 ‘00년(17.7%)에서 지속적인 감소, ‘22년(12.4%)에 

가장 낮은 비중 기록

❍ 수도권(16.1%p)이 증가하고 충청권(-1.7%p), 동남권(-5.3%p) 등이 감소, 동남권의 

감소폭이 가장 큼

- 동남권 내에서는 울산(-1.0%p), 경남(-2.0%p), 부산(-2.2%p) 모두 감소

[그림2-6] (개인) 재산소득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

[표2-6] (개인) 재산소득1)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조원, %, %p)

비중변화
(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 40.1 100.0 71.4 100.0 114.9 100.0 124.9 100.0 111.0 100.0

 동남권 -5.3 7.1 17.7 11.3 15.8 15.2 13.2 15.5 12.4 13.8 12.4

부산 -2.2 3.3 8.1 5.2 7.3 7.3 6.3 7.4 6.0 6.5 5.9

울산 -1.0 1.1 2.7 1.5 2.1 2.0 1.7 2.0 1.6 1.8 1.7

경남 -2.0 2.8 6.9 4.6 6.5 5.9 5.2 6.0 4.8 5.4 4.9

 수도권 16.1 16.9 42.2 35.5 49.7 65.4 56.9 74.2 59.4 64.7 58.3

 충청권 -1.7 4.2 10.4 7.0 9.8 10.1 8.8 10.5 8.4 9.7 8.7

 호남권 -3.6 4.8 11.8 6.9 9.7 9.6 8.3 9.7 7.8 9.1 8.2

 대경권 -4.7 5.3 13.3 7.8 10.9 10.4 9.0 10.7 8.6 9.6 8.7

1) 재산소득: 금융자산 또는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을 소유주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거나 임대하고 대가로서 수취한
소득. 금융자산의 경우는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의 형태로, 자연자원의 경우는 임료(rent)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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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총처분가능소득(=개인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동남권은 ’00년 16.3%에서 지속적 감소, ‘22년 14.5%로 ’00년 대비 1.7%p 감소 

□ [전국 대비 비중(’22)]
❍ 동남권의 개인소득은 175.5조로 전국의 14.5% 차지, 수도권(5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충청권(10.8%) 대비 3.7%p 우위

- 동남권 내 부산(6.2%)이 가장 높고 경남(6.0%), 울산(2.4%) 순

□ [전국 대비 비중 변화2000-2022]

❍ 동남권 전국 비중은 ‘00년(16.3%) 이후 지속적인 감소, ‘22년(14.5%)에 가장 

낮은 비중 기록

❍ 수도권(2.3%p)과 충청권(1.5%p)이 증가하고 호남권(-0.7%p), 동남권(-1.7%p) 

등이 감소, 동남권의 감소폭이 가장 큼

- 동남권 내에서는 경남(-0.1%p), 울산(-0.2%p), 부산(-1.4%p) 모두 감소

[그림2-7] 개인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

[표2-7] 개인소득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000-2022년
(단위: 조원, %, %p)

비중변화
(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 408.7 100.0 721.4 100.0 1106.3 100.0 1141.4 100.0 1207.5 100.0

 동남권 -1.7 66.5 16.3 111.5 15.5 161.8 14.6 166.1 14.6 175.5 14.5

부산 -1.4 31.0 7.6 47.3 6.6 68.7 6.2 70.0 6.1 74.5 6.2

울산 -0.2 10.6 2.6 19.4 2.7 27.2 2.5 28.0 2.5 29.0 2.4

경남 -0.1 24.9 6.1 44.8 6.2 66.0 6.0 68.1 6.0 72.0 6.0

 수도권  2.3 203.5 49.8 378.2 52.4 578.4 52.3 597.0 52.3 628.6 52.1

 충청권  1.5 38.1 9.3 69.7 9.7 116.9 10.6 121.9 10.7 130.3 10.8

 호남권 -0.7 41.5 10.2 67.2 9.3 103.7 9.4 106.9 9.4 113.7 9.4

 대경권 -1.5 43.4 10.6 68.4 9.5 101.3 9.2 104.1 9.1 110.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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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 총본원소득 대비 총처분가능소득, 2022년

 ‘22년 동남권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은 175.5조로 총본원소득(=100)의 98.0,

순사회부담금은 –3.9조로 총본원소득(=100) 대비 –2.2

□ [총본원소득 대비 총처분가능소득(’22)]
❍ 동남권의 총처분가능소득(175.5조)은 총본원소득(179.0조) 대비 98.0 수준, 

전국 평균(92.0)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기록

- 동남권 내 경남(99.6), 부산(99.2), 울산(91.7) 순

□ [총본원소득 대비 순사회부담금사회부담금-사회수혜금비중]

❍ 동남권의 순사회부담금은 –3.9조로 총본원소득(=100)의 –2.2 수준, 전국 평균(-5.6)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 비율

- 동남권 내 부산(-0.8), 경남(-2.2), 울산(-5.4) 순

[그림2-8] (개인) 총본원소득 대비 총처분가능소득, 2022년

[표2-8] (개인) 총본원소득 대비 총처분가능소득, 2022년
(단위: 조원, 총본원소득=100)

전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산 울산 경남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총본원소득 1312.9 100.0 179.0 100.0 75.1 100.0 31.6 100.0 72.3 100.0 732.2 100.0 134.7 100.0 110.4 100.0 109.7 100.0

  순수취경상이전 -105.4 -8.0 -3.5 -2.0 -0.6 -0.8 -2.6 -8.3 -0.3 -0.4 -103.6 -14.1 -4.4 -3.2 3.3 3.0 0.9 0.8

소득, 부 등 경상세 -138.3 -10.5 -14.1 -7.9 -6.5 -8.6 -2.5 -7.9 -5.1 -7.0 -93.9 -12.8 -10.5 -7.8 -7.3 -6.6 -9.0 -8.2

순사회부담금 -72.6 -5.6 -3.9 -2.2 -0.6 -0.8 -1.7 -5.4 -1.6 -2.2 -60.5 -8.3 -5.8 -4.3 -1.6 -1.4 -1.1 -1.0

 사회부담금 -268.7 -20.5 -35.0 -19.6 -14.9 -19.9 -5.9 -18.7 -14.2 -19.6 -152.1 -20.8 -28.3 -21.0 -22.0 -19.9 -21.7 -19.8

 사회수혜금 196.1 14.9 31.1 17.4 14.3 19.1 4.2 13.3 12.6 17.4 91.6 12.5 22.5 16.7 20.4 18.5 20.6 18.8

기타경상이전 105.5 8.0 14.5 8.1 6.5 8.6 1.6 5.1 6.4 8.8 50.9 7.0 11.9 8.8 12.1 11.0 11.0 10.0

 총처분가능소득 1207.5 92.0 175.5 98.0 74.5 99.2 29.0 91.7 72.0 99.6 628.6 85.9 130.3 96.8 113.7 103.0 11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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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인당 주요지표

1.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권역별]

 ’22년 동남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032.0만원, 전국 평균(=100) 대비 96.2 수준

□ [1인당 지역내총생산(’22)]
❍ 동남권(4032.0만원)은 전국 평균(4191.2만원) 대비 96.2 수준

❍ 충청권(114.6)과 수도권(104.0)이 전국 평균(100.0)을 상회, 동남권(96.2)과 

   호남권(92.2) 등이 전국 평균 하회

□ [전국 대비 상대수준 변화2000-2022]

❍ 동남권 전국 대비 상대수준은 ‘16년 이후 전국 평균 하회, ’21년(92.3)에 가장 

낮은 상대수준 기록 후 ‘22년(96.2) 반등

❍ 충청권(11.6)과 호남권(3.8)이 증가하고 수도권(-0.6), 동남권(-6.2) 등이 감소

[그림3-1] (권역별)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대비 상대수준 추이, 2000-2022 
(단위: 전국=100)

[표3-1] (권역별)1인당 지역내총생산, 2000-2022 
(단위: 만원, 전국=100)

상대수준 

변화(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전국 - 1395.2 100.0 2678.8 100.0 3751.5 100.0 4025.1 100.0 4191.2 100.0

 동남권 -6.2 1429.0 102.4 2798.5 104.5 3465.2 92.4 3713.9 92.3 4032.0 96.2

 수도권 -0.6 1459.5 104.6 2681.4 100.1 3940.8 105.0 4219.3 104.8 4358.8 104.0

 충청권 11.6 1437.6 103.0 3041.9 113.6 4288.7 114.3 4631.1 115.1 4803.5 114.6

 호남권  3.8 1232.7 88.4 2514.8 93.9 3420.6 91.2 3722.0 92.5 3862.4 92.2

 대경권 -8.0 1300.8 93.2 2511.0 93.7 3227.3 86.0 3460.2 86.0 3572.7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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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부울경]

 ‘22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7746.2만원), 경남(3652.6만원), 부산(3157.5만원) 순,

전국 평균(=100) 대비 울산은 184.8, 경남은 87.1, 부산은 75.3

□ [1인당 지역내총생산(’22)]
❍ 울산(7746.2만원), 경남(3652.6만원), 부산(3157.5만원) 순 

❍ 울산(184.8)은 전국 평균(100.0) 상회, 경남(87.1)과 부산(75.3)은 전국 평균 하회

□ [전국 대비 상대수준 변화2000-2022]

❍ 부산(5.1)이 증가하고 경남(-17.7). 울산(-26.7)은 감소

- 울산은 ’20년(162.3)까지 감소 추세 이후 ‘22년(184.8)까지 증가

- 경남은 ’21년(84.6)까지 감소 추세 이후 ‘22년(87.1) 반등

[그림3-2] (부울경)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대비 상대수준 추이, 2000-2022 
(단위: 전국=100)

[표3-2] (부울경)1인당 지역내총생산, 2000-2022 
(단위: 만원, 전국=100)

상대수준 

변화(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전국 - 1395.2 100.0 2678.8 100.0 3751.5 100.0 4025.1 100.0 4191.2 100.0

 동남권  -6.2 1429.0 102.4 2798.5 104.5 3465.2 92.4 3713.9 92.3 4032.0 96.2

부산    5.1 979.0 70.2 1922.3 71.8 2720.4 72.5 2933.9 72.9 3157.5 75.3

울산 -26.7 2951.5 211.5 5558.5 207.5 6089.5 162.3 6930.0 172.2 7746.2 184.8

경남 -17.7 1462.9 104.8 2802.6 104.6 3318.6 88.5 3406.8 84.6 3652.6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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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지역총소득 추이[권역별]

 ’22년 동남권 1인당 지역총소득은 3,781.3만원, 전국(=100) 대비 88.9 수준

□ [1인당 지역총소득(’22)]
❍ 동남권(3781.3만원)은 전국 평균(4252.7만원) 대비 88.9 수준

❍ 수도권(112.4)이 전국 평균(100.0)을 상회하고 충청권(99.6), 동남권(88.9) 등이 

   전국 평균 하회

□ [전국 대비 상대수준 변화2000-2022]

❍ 동남권 전국 대비 상대수준은 ‘08년 제외 모든 기간 전국 평균 하회, ’21년(88.5) 

    가장 낮은 상대수준 기록 후 ‘22년(88.9) 반등

❍ 충청권(9.2)과 수도권(0.7)이 증가하고 동남권(-9.2), 대경권(-5.8) 등이 감소

[그림3-3] (권역별)1인당 지역총소득 상대수준 추이, 2000-2022 
(단위: 전국=100)

[표3-3] (권역별)1인당 지역총소득, 2000-2022 
(단위: 만원, 전국=100)

상대수준 

변화(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전국 - 1386.0 100.0 2682.8 100.0 3784.2 100.0 4070.4 100.0 4252.7 100.0

 동남권 -9.2 1360.0 98.1 2564.9 95.6 3398.4 89.8 3601.0 88.5 3781.3 88.9

 수도권  0.7 1548.5 111.7 3018.8 112.5 4189.3 110.7 4555.2 111.9 4778.3 112.4

 충청권  9.2 1252.5 90.4 2451.2 91.4 3724.8 98.4 4011.2 98.5 4233.7 99.6

 호남권 -3.2 1162.6 83.9 2177.2 81.2 3335.4 88.1 3425.4 84.2 3432.2 80.7

 대경권 -5.8 1217.1 87.8 2285.1 85.2 3187.9 84.2 3397.3 83.5 3488.0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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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인당 지역총소득 추이[부울경]

 ‘22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울산(6093.3만원), 경남(3556.5만원), 부산(3225.6만원) 순,

전국(=100) 대비 울산은 143.3, 경남은 83.6, 부산은 75.8 

□ [1인당 지역총소득(’22)]
❍ 울산(6093.3만원), 경남(3556.5만원), 부산(3225.6만원) 순 

❍ 울산(143.3)은 전국 평균(100.0) 상회, 경남(83.6)과 부산(75.8)은 전국 평균 하회

□ [전국 대비 상대수준 변화2000-2022]

❍ 울산(-41.4), 경남(-8.6), 부산(-3..1) 모두 감소

- 부산과 경남은 전 기간(’00-’22년) 전국 평균(=100) 하회

- 울산은 ‘00년(184.7)에서 가장 낮은 ’21년(141.4)까지 감소 추세, ‘22년(143.3) 반등 

[그림3-4] (부울경)1인당 지역총소득 상대수준 추이, 2000-2022 
(단위: 전국=100)

[표3-4] (부울경)1인당 지역총소득, 2000-2022 
(단위: 만원, 전국=100)

상대수준

변화(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전국 - 1386.0 100.0 2682.8 100.0 3784.2 100.0 4070.4 100.0 4252.7 100.0

 동남권  -9.2 1360.0 98.1 2564.9 95.6 3398.4 89.8 3601.0 88.5 3781.3 88.9

부산  -3.1 1093.3 78.9 1972.4 73.5 2964.3 78.3 3135.4 77.0 3225.6 75.8

울산 -41.4 2560.3 184.7 4848.9 180.7 5390.8 142.5 5753.7 141.4 6093.3 143.3

경남  -8.6 1278.4 92.2 2425.0 90.4 3155.0 83.4 3338.4 82.0 3556.5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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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당 개인소득 추이[권역별]

 ’22년 동남권 1인당 개인소득은 2278.0만원, 전국(=100) 대비 97.5 수준

□ [1인당 개인소득(’22)]
❍ 동남권(2278.0만원)은 전국 평균(2336.8만원) 대비 97.5 수준

❍ 수도권(103.1)이 전국 평균(100.0)을 상회하고 충청권(98.5), 동남권(97.5) 등이 

   전국 평균 하회

□ [전국 대비 상대수준 변화2000-2022]

❍ 동남권은 전 기간(’00-’22년) 전국 평균 하회, ’18년에 가장 낮은 상대수준 기록 

후 ‘22년(97.5)까지 상승

❍ 호남권(7.5)과 충청권(6.7) 등이 증가하고 동남권(-0.6), 수도권(-4.5)이 감소

[그림3-5] (권역별)1인당 개인소득 상대수준 추이, 2000-2022 
(단위: 전국=100)

[표3-5] (권역별)1인당 개인소득, 2000-2022 
(단위: 만원, 전국=100)

상대수준

변화(B-A)

2000(A) 2010 2020 2021 2022p(B)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전국 - 869.4 100.0 1455.8 100.0 2134.2 100.0 2204.8 100.0 2336.8 100.0

 동남권 -0.6 852.7 98.1 1430.9 98.3 2065.6 96.8 2136.4 96.9 2278.0 97.5

 수도권 -4.5 935.7 107.6 1548.2 106.4 2222.8 104.2 2290.1 103.9 2409.8 103.1

 충청권  6.7 798.5 91.8 1361.2 93.5 2069.7 97.0 2159.2 97.9 2302.2 98.5

 호남권  7.5 776.9 89.4 1325.6 91.1 2041.6 95.7 2115.3 95.9 2264.3 96.9

 대경권  0.5 819.1 94.2 1339.3 92.0 2000.4 93.7 2066.2 93.7 2214.0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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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인당 개인소득 추이[부울경]

 ‘22년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2604.9만원), 부산(2255.1만원), 경남(2190.2만원) 순,

전국(=100) 대비 울산은 111.5, 부산은 96.5, 경남은 93.7  

□ [1인당 개인소득(’22)]
❍ 울산(2604.9만원), 부산(2255.1만원), 경남(2190.2만원) 순 

❍ 울산(111.5)은 전국 평균(100.0) 상회, 부산(96.5)과 경남(93.7)은 전국 평균 하회

□ [전국 대비 상대수준 변화2000-2022]

❍ 부산(1.1)이 증가하고 울산(-6.6), 경남(-0.8)은 감소

- 울산은 ’18년까지 감소 추세 이후 ’21년(112.8)까지 상승

- 부산은 ‘10년(93.5)부터 ’22년(96.5)까지 상승 추세, ‘17년 기점 경남 상대

  수준 넘어섬  

[그림3-6] (부울경)1인당 개인소득 상대수준 추이, 2000-2022 
(단위: 전국=100)

[표3-6] (부울경)1인당 개인소득, 2000-2022 
(단위: 만원, 전국=100)

상대수준

변화(B-A)

2000 2010 2020(A) 2021 2022p(B)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전국 - 869.4 100.0 1455.8 100.0 2134.2 100.0 2204.8 100.0 2336.8 100.0

 동남권 -0.6 852.7 98.1 1430.9 98.3 2065.6 96.8 2136.4 96.9 2278.0 97.5

부산  1.1 829.6 95.4 1360.5 93.5 2046.0 95.9 2099.5 95.2 2255.1 96.5

울산 -6.6 1027.1 118.1 1763.4 121.1 2386.3 111.8 2486.4 112.8 2604.9 111.5

경남 -0.8 821.7 94.5 1393.3 95.7 1975.9 92.6 2054.8 93.2 2190.2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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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1. 2022년 지역소득 분배현황(권역별)

[표1-1] 지역소득 분배 현황, 2022년
(단위: 조원, 지역내총생산=100)

전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지역내총생산(A) 2165.7 100.0 310.6 100.0 1137.1 100.0 272.0 100.0 194.0 100.0 178.5 100.0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B) 31.8 1.5 -19.3 -6.2 109.4 9.6 -32.3 -11.9 -21.6 -11.1 -4.2 -2.4

총본원소득(C=A+B) 2197.5 101.5 291.3 93.8 1246.5 109.6 239.7 88.1 172.4 88.9 174.3 97.6

순수취경상이전(D) -2.1 -0.1 21.5 6.9 -171.3 -15.1 36.4 13.4 46.7 24.1 34.6 19.4

총처분가능소득(E=C+D) 2195.4 101.4 312.8 100.7 1075.2 94.6 276.2 101.5 219.1 112.9 208.9 117.0

[표1-2] (개인) 지역소득 분배 현황, 2022년
(단위: 조원, 총본원소득=100)

전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총본원소득(C=a+b) 1312.9 100.0 179.0 100.0 732.2 100.0 134.7 100.0 110.4 100.0 109.7 100.0

순본원소득(a) 1241.9 94.6 169.8 94.9 692.6 94.6 127.8 94.9 104.3 94.5 103.3 94.2

피용자보수 1032.6 78.7 142.8 79.8 579.9 79.2 107.0 79.4 84.3 76.4 83.3 75.9

영업잉여 98.3 7.5 13.2 7.4 48.0 6.6 11.1 8.2 10.9 9.9 10.4 9.5

재산소득 111.0 8.5 13.8 7.7 64.7 8.8 9.7 7.2 9.1 8.2 9.6 8.8

고정자본소모(b) 71.0 5.4 9.2 5.1 39.6 5.4 6.9 5.1 6.1 5.5 6.4 5.8

순수취경상이전(D) -105.4 -8.0 -3.5 -2.0 -103.6 -14.1 -4.4 -3.3 3.3 3.0 0.9 0.8

소득. 부 등의 경상세 -138.3 -10.5 -14.1 -7.9 -93.9 -12.8 -10.5 -7.8 -7.3 -6.6 -9.0 -8.2

순사회부담금 -72.6 -5.5 -3.9 -2.2 -60.5 -8.3 -5.8 -4.3 -1.6 -1.4 -1.1 -1.0

사회부담금 -268.7 -20.5 -35.0 -19.6 -152.1 -20.8 -28.3 -21.0 -22.0 -19.9 -21.7 -19.8

사회수혜금 196.1 14.9 31.1 17.4 91.6 12.5 22.5 16.7 20.4 18.5 20.6 18.8

순수취기타경상이전 105.5 8.0 14.5 8.1 50.9 7.0 11.9 8.8 12.1 11.0 11.0 10.0

총처분가능소득(E=C+D) 1207.5 92.0 175.5 98.0 628.6 85.9 130.3 96.7 113.7 103.0 110.6 100.8

[표1-3] 1인당 주요지표, 2022년
(단위: 만원, 전국=100)

전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 4191.2 100.0 4032.0 96.2 4358.8 104.0 4803.5 114.6 3862.4 92.2 3572.7 85.2

1인당 지역내총소득 4252.7 100.0 3781.3 88.9 4778.3 112.4 4233.7 99.6 3432.2 80.7 3488.0 82.0

1인당 개인소득 2336.8 100.0 2278.0 97.5 2409.8 103.1 2302.2 98.5 2264.3 96.9 2214.0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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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 지역소득 분배현황(부울경)

[표1-4] 권역별 지역소득 분배 현황, 2022년
(단위: 조원, 지역내총생산=100)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지역내총생산(A) 2165.7 100.0 310.6 100.0 104.3 100.0 86.3 100.0 120.1 100.0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B) 31.8 1.5 -19.3 -6.2 2.3 2.2 -18.4 -21.3 -3.2 -2.7

총본원소득(C=A+B) 2197.5 101.5 291.3 93.8 106.5 102.1 67.8 78.6 116.9 97.3

순수취경상이전(D) -2.1 -0.1 21.5 6.9 9.0 8.6 -7.5 -8.7 20.0 16.7

총처분가능소득(E=C+D) 2195.4 101.4 312.8 100.7 115.5 110.7 60.3 69.9 136.9 114.0

[표1-5] (개인) 지역소득 분배 현황, 2022년
(단위: 조원, 총본원소득=100)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총본원소득(C=a+b) 1312.9 100.0 179.0 100.0 75.1 100.0 31.6 100.0 72.3 100.0

순본원소득(a) 1241.9 94.6 169.8 94.9 71.0 94.5 30.3 95.9 68.5 94.7

피용자보수 1032.6 78.7 142.8 79.8 59.3 79.0 26.7 84.5 56.7 78.4

영업잉여 98.3 7.5 13.2 7.4 5.1 6.8 1.8 5.7 6.4 8.9

재산소득 111.0 8.5 13.8 7.7 6.5 8.7 1.8 5.7 5.4 7.5

고정자본소모(b) 71.0 5.4 9.2 5.1 4.1 5.5 1.3 4.1 3.8 5.3

순수취경상이전(D) -105.4 -8.0 -3.5 -2.0 -0.6 -0.8 -2.6 -8.2 -0.3 -0.4

소득. 부 등의 경상세 -138.3 -10.5 -14.1 -7.9 -6.5 -8.7 -2.5 -7.9 -5.1 -7.1

순사회부담금 -72.6 -5.5 -3.9 -2.2 -0.6 -0.8 -1.7 -5.4 -1.6 -2.2

사회부담금 -268.7 -20.5 -35.0 -19.6 -14.9 -19.8 -5.9 -18.7 -14.2 -19.6

사회수혜금 196.1 14.9 31.1 17.4 14.3 19.0 4.2 13.3 12.6 17.4

순수취기타경상이전 105.5 8.0 14.5 8.1 6.5 8.7 1.6 5.1 6.4 8.9

총처분가능소득(E=C+D) 1207.5 92.0 175.5 98.0 74.5 99.2 29.0 91.8 72.0 99.6

[표1-6] 1인당 주요지표, 2022년
(단위: 만원, 전국=100)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 4,191.2 100.0 4,032.0 96.2 3157.5 75.3 7746.2 184.8 3652.6 87.1

1인당 지역총소득 4,252.7 100.0 3,781.3 88.9 3225.6 75.8 6093.3 143.3 6556.5 83.6

1인당 개인소득 2,336.8 100.0 2,278.0 97.5 2255.1 96.5 2604.9 111.5 2190.2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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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역소득통계 주요용어

◯ 지역내총생산(명목)(GRDP: Nominal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

◯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 

 - (지역내총소득 – 지역내총생산)의 값으로 음의 값일 경우 지역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이 더 많음을, 양의 값일 경우 지역내에 유입된 본원소득(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이 더 많음을 의미

◯ 지역총소득(Gross Regional Income,GRI)

 -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지역외로부터 수취한 본원소득을 더하고 

   지역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1인당 지역총소득, 지역 

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

◯ 총본원소득(Gross Primary Income)

 - 각 경제주체가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피용자보수, 순생산 및 수입세,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재산소득이 있음

◯ 총처분가능소득

 - 각 제도단위가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본원소득

잔액에서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수혜금 등 순수취경상

이전을 더하여 산출

◯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분담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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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 

 -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것으로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득의 형태로 나타남

◯ 재산소득(property income)

 - 금융자산 또는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을 소유주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거나 임대하고 대가로서 수취한 소득. 금융자산의 경우는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의 형태로, 자연자원의 경우는 임료(rent)의 형태로 재산

소득이 발생

◯ 개인소득(Gross Disposable Income of Individuals)

 -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 가계의 소득이나 법인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뿐만 아니라 부에 대해 정기적

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하며,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본세는 제외. 소득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와 기타 경상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로 구성

◯ 사회부담금(social contributions)

 - 사회수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실제 및 의제 부담금으로 

피고용자 또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 등이 자신을 위해 지불하거나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해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한 금액

○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s)

 - 가계가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에 처할 경우 수취하게 되는 경상이전으로

   사회보장수혜금, 사회보험수혜금, 사회부조수혜금으로 분류

○ 기타경상이전

 -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 및 사회수혜금을 제외한 거주자 

제도단위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제도단위 간 모든 경상이전거래로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 및 보험금과 기타경상이전으로 분류


